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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Physical activity positively impacts 
weight maintenance, enhances ovarian artery blood 
flow, and improves vascular perfusion.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regarding the effect of 
physical activity on pregnancy rates.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association between lifestyle factors and 
pregnancy in women.
Design: Retrospective study.
Methods: Data on body mass index, walking exercise, 
sitting time, and pregnancy experience were obtained 
from the 2022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The participants were 273 women aged 20-40. 
Cross-analysis and chi-square test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yle factors and 
pregnancy.
Results: The results regarding the impact of body 
mass index on pregnancy rates indicated that the 
healthy group consisted of 185 women (87.3%) who 
had experienced pregnancy, while 27 women (12.7%) 
had not. In contrast, the overweight group included 34 
women (82.9%) who had experienced pregnancy, with 
7 women (17.1%) not having experienced it.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did 
not achieve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The re-

sults regarding the impact of walking exercise on 
pregnancy rates were as follows: in the exercise 
group, 229 women (85.5%) experienced pregnancy, 
while 38 women (14.5%) did not. In contrast, the 
non-exercise group had 6 women (100%) who experi-
enced pregnancy. However, these findings did not 
reach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Additionally,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itting 
time based on pregnancy experience (p<0.05).
Conclusion: In conclusion, we have observed a rela-
tionship between sitting time and pregnancy 
experience.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walk-
ing exercise and pregnancy experience, further studies 
would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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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난임은 12개월 동안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한

다(Collins 등, 1983). 전 세계적으로 4850만-7240만 쌍이 난임 부부로 추정된다(Mascarenhas 등, 2012).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자료에 의하면 난임 환자 수는 2018년 약 22만 7,900명에서 2022년 23만 8,600명으로 

약 4.7% 증가하였고, 연간 총진료비 역시 2018년 1,245억원에서 2,447억원으로 약 49.1% 증가하였다. 이처럼 초

혼 나이와 초산 나이의 증가, 환경호르몬,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의 원인으로 난임 환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 

난임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배란 장애, 난관과 복강 내 병변, 남성 원인과 같은 의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나이, 흡연, 음주, 체질량지수, 신체활동과 같은 생활 습관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Foucaut 등, 2019; Mirzaei 등, 

2020). 낮은 신체활동으로 인한 비만은 난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Broughton과 Moley, 2017). 여러 

연구에서 비만은 임신까지 걸리는 시간을 증가하도록 하고, 임신율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roughton과 

Moley, 2017; Rich-Edwards 등, 2002). 유사하게 Zhu 등(2022)은 3624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가 난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체질량지수가 19.5 이상인 대상자는 체질량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위험

이 3%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낮은 신체활동은 심혈관질환, 당뇨, 대장암과 같은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된다(Lee 등, 2012). 적절한 신체활동은 

혈압을 낮추고(Börjesson등, 2016), 체중을 감소시키며(Swift등, 2018; 김정자, 2023), 생식계통 기능을 향상시킨다

(Gudmundsdottir등, 2009). 직접적으로 신체활동이 임신율을 향상한다는 연구는 없었지만, 신체활동은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Palomba 등, 2010), 난소동맥 혈류를 증가하고 혈관의 관류를 

향상시킨다(Smith 등, 2012). 신체활동과 임신율에 관한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안선미 등(2021)

은 체외수정술을 고려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량과 임신성공율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예상했

던 것과 달리 운동량과 임신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신체활동이 임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논란

이 있다. Lee 등(2024)은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관해서 연구결과와 하였는데, 연구

결과 저체중과 과체중 여성은 건강한 여성보다 난임 발생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신체활동과 임신율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며 결과가 다르다. 또한, 걷기운동과 앉아서 보내는 시간과 같은 생활 습관적 요인이 임신경

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걷기운동과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임신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생활 습관적 요인이 임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응답한 20-40세의 여성 중에서 흡연 여부, 체질량지수, 임신경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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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걷기, 하루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응답한 27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체질량지수와 운동 관련 

변수가 임신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임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연 여성은 제외하였다. 또한, 

변수들과 임신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2. 연구자료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나누기 위해서, 평생 흡연 여부에 대한 질문에 5갑(100개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비흡연자로, 평생 5갑(100개비) 이상 담배를 피웠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도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흡연자로 정의

하였다. 체질량지수에 따른 임신경험을 비교하기 위하여 체질량지수 24.9kg/㎡ 이하는 정상, 25-29.9kg/㎡는 과체

중, 30kg/㎡ 이상은 비만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Finucane 등, 2011). 걷기운동집단과 비운동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1주일 동안 걷기 시간(분)”을 질문하여 30분 이상을 운동집단으로, 30분 미만을 비운동 집단으로 나누어

서 임신경험을 비교하였다(강익원과 조원제, 2016). 하루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을 구분하기 위하여, “평소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을 질문하여 1-4시간, 5-8시간, 9시간 이상으로 나누어 임신경험을 비교하였다(Stamatakis 등, 

2019).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PASW Statistics version 18.0(SPSSInc. Chicago, USA)을 사용하였다. 체질량지수, 앉아서 

보내는 시간, 걷기운동이 임신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상자는 273명으로, 평균 연령은 34.73±3.52세였다. 

2. 체질량지수

체질량지수에 따른 임신경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정상군은 임신을 경험한 여성이 185명(87.3%), 임신을 경

험하지 않은 여성이 27명(12.7%)이었고, 과체중군은 임신을 경험한 여성이 34명(82.9%), 임신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이 7명(17.1%)이었으며, 비만군은 임신을 경험한 여성이 16명(80%), 임신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이 4명(20%)

로 확인되어 체질량지수가 높아질수록 임신경험이 낮아졌으나, 통계학적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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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걷기운동

운동과 비운동군의 임신경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운동군은 임신을 경험한 여성이 229명(85.5%), 임신을 경험

하지 않은 여성이 38명(14.5%)이었고, 비운동은 임신을 경험한 여성이 6명(100%)이었다. 걷기운동을 한 여성이 걷

기운동을 하지 않은 여성보다 임신경험이 높았지만, 운동군과 비운동군 사이에 통계학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

였다.

4. 앉아서 보내는 시간

앉아서 보내는 시간에 따른 임신경험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평소 1-4시간 앉아서 보내는 집단은 임신을 경험

한 여성이 35명(97.3%), 임신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이 1명(2.7%)이었고, 평소 5-8시간 앉아서 보내는 집단은 임신을 

경험한 여성이 76명(92.6%), 임신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이 6명(7.4%)이었으며, 평소 9시간 이상 앉아서 보내는 집단

은 임신을 경험한 여성이 124명(88.0%), 임신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이 31명(12.0%)으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임신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p<0.05). 

Table 2. Differences in pregnancy experience with and without walking exercise.

Variable Responses
Exercise group

n (%)
Non-exercise group

n (%)
X2
(p)

Pregnancy
experience

Yes 229(85.5) 6(100) 0.992
(0.319)No 38(14.5) 0(0)

Table 3. Differences in pregnancy experience according to the sitting time. 

Variable Responses
1-4

(h/day)
5-8

(h/day)
9 or more

(h/day)
X2
(p)

Pregnancy
experience

Yes 35(97.3) 76(92.6) 124(88.0) 11.496
(p<0.01)No 1(2.7) 6(7.4) 31(12.0)

Table 1. Differences in pregnancy experience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Variable Responses
Healthy weight group

n (%)
Overweight group

n (%)
Obesity group

n (%)
X2
(p)

Pregnancy
experience

Yes 185(87.3) 34(82.9) 16(80) 1.205
(0.547)No 27(12.7) 7(17.1)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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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신체활동, 걷기운동,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임신경험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응답한 20-40세의 여성의 임신경험과 체질량지

수, 신체활동, 걷기운동,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 사이에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과체중군과 비만

군은 정상군과 비교하여 임신경험이 낮았고, 걷기운동을 하지 않은 여성군은 걷기운동을 한 여성군과 비교하여 

임신경험이 낮았지만, 통계학적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긴 여성군은 

그렇지 않은 여성군과 임신경험이 유의하게 낮았다(p<0.05).

걷기운동에 관하여 살펴보면 운동군과 비운동군 사이에 임신경험의 차이가 없었다. Esmaeilzadeh 등(2013)은 

20-45세 여성 1081명을 대상으로 걷기운동이 난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하루 걷기운동을 

11분 미만, 11-40분, 40분 이상으로 나누어서 임신율을 비교하였는데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하루에 걷기운동을 30분 이상 운동군과 30분 미만 비운동군을 비교하여 시간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30분의 걷기

운동이 임신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oucaut 등(2019)은 38세 이하 여성 151명을 

대상으로 걷기운동이 가임과 난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가임여성은 1주일에 46.6분 걷기운동을 

하였고, 난임 여성은 1주일에 29.7분 걷기운동을 하여 가임여성과 난임여성 사이에는 걷기운동량의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걷기운동을 한 여성은 85.5% 임신을 경험하였고 비운동군 여성 대상자는 

모두 임신을 경험하여 걷기운동에 따른 임신경험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걷기운동 시간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짧았으며 비운동군 여성 대상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앉아서 보내는 시간에 따른 임신경험을 살펴보면, 1-4시간 앉아서 보내는 집단에서 임신을 경험한 

여성은 97.3%였다. 5-8시간 앉아서 보내는 집단은 92.6%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4시간 증가하면 임신경험이 

약 4.7% 감소하였고, 9시간 이상 앉아서 보내는 집단은 임신을 경험한 여성이 88%로 1-4시간 앉아서 보내는 집

단보다 9.3% 감소하였다. Foucaut 등(2019)은 가임여성과 난임여성의 하루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을 비교하였는데 

가임여성은 하루에 약 4.3시간, 난임여성은 약 5.8시간으로 보고하였으며, 통계학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Gudmundsdottir 등(2009)는 2,611명의 생식 가능한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난임 사이에 회귀분

석을 한 결과 낮은 신체활동군은 중등도 신체활동군과 비교하여 난임 가능성이 3.51배 높고, 고강도 신체활동군

은 중등도 신체활동군과 비교하여 난임 가능성이 2.01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여, 낮은 신체활동과 높은 신체활

동이 난임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결론지었다. 유사하게, Mirzaei 등(2020)은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난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낮은 신체활동은 중등도 신체활동에 비해서 3.51배 난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렙틴이 증가하고 비만으로 이어져 난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Fung 등, 2000). 본 연구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임신경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상군은 과체중

군과 비만군보다 임신율이 각각 4.4%, 7.3%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Lee 등(2024)의 과체중 

여성은 건강한 여성보다 난임이 발생할 확률이 각각 1.3배, 2.3배 높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종합적으로, 여성의 임신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앉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건강 관련 전

문가들은 여성에게 하루 중 일정 시간마다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며, 직장이나 가정에

서 앉기 시간을 줄이도록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운동량을 대상자 보고를 

바탕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응답한 운동량이 실제 운동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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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연구를 통해 걷기운동이 가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운동군과 

비운동군을 구분하여 임신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는데 비운동군의 대상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

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비운동군의 대상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더욱 균형 잡힌 

비교를 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앉기 시간이 임신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긴 여성들은 임신경험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오랫동안 앉아있

는 생활 습관은 여성의 생식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앉는 시간을 줄이고 

신체활동을 높이는 것은 임신경험을 증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앉기 시간과 임신경

험 사이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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